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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생태학(family ecology)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

교 4학년 코호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2,240명(남학생 1,129명, 여학생 1,111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생활만족에 정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

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는 각각

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중 매개효과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가족관계인 부모와

의 관계가 청소년의 내적요인에 작용하여 학교 내 대인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부모의 온정적 양육, 협동심, 인지적 공감, 학교생활만족,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impact of adolescents' per-

ceived warm parent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he indirect impact through cog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focused on the cohort data of 2,24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1,129 male students, 1,111 female students) surveyed

in 2021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produc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 6 of

the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cern-

ing the direct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warm parent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warm parenting was found to have a sta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school life satisfaction.

Second, regarding the indirect impact of adolescents' perceived warm parenting on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cog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g-

nitive empathy and cooperation were both significant in each respective path, and the dual

mediating effect was also confirm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adolescents experiencing various diffi-

culties in school life.

Keywords warm parenting, cognitive empathy, cooper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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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지적⋅정서적⋅신체적인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

로서 심리적으로는 나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

을 찾아가고, 사회적으로는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

해 나가는 시기이다(한상철, 2012). 또한 청소년은 하

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학업을 통

해 신체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며 정서⋅사회적 발달

을 도모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청소년

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에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 중 

51.1%만이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통계청, 2022), 이는 2년 전 결과보다 8.2%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현재의 학교생활

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의 학교 경험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

는지, 학교생활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였을 때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여성가족부, 2023),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로 진입하면서 겪는 발달적 변화와 학업 중심의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심리적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로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하는 중학교 1학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

기 위해 어떠한 요인이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가족생태학(family ecology)은 아동의 발달을 아동의 

유전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설명하는 이론이다(Bronfenbrenner, 1979). 

이 이론에서는 아동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미시체계(microsystem)인 가족과 가족 기능(family functioning)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가족 기능이란 가족 구

성원 간의 관계, 조직, 서로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의미

한다(Bartlett & Palisano, 2000).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 격려, 감사 등 가족의 여러 측면이 가족 기능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Krysan, Moore, & Zill, 1990).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였을 때 가족 내에서 경험한 부

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원은 청소년의 인

지적, 정서⋅사회적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부모-자녀 관계는 생애 최초의 관계이자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로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

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명순, 김종운, 2014).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생태학의 측면에서 부모의 온

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직⋅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청소년들의 학교 경

험을 개선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생활만족(school life satisfaction)은 학교생활의 

질적 측면에 대한 인지적 및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Huebner, Ash, & Laughlin, 2001). 즉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롭고 성공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학교 내에서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원만

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의 규범에 순응하여 자신

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보람, 2013). 

학교는 아동이 가정이라는 일차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교사 및 또래와 집단생활을 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공

간으로 작용한다.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

에서 아동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심리뿐

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방식을 통해 학교생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

도는 자녀의 학교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박은혜, 황성

동, 2010; 이유리, 박은정, 이성훈, 2018)이며,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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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가화, 이지민, 2014)

가 보고되었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Nickerson & Nagle, 2004)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Hampden-Thompson & Galindo, 

2017),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한 청소

년은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하며(이복희, 2014), 부모의 

온정적이고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혀져 왔다(박선희, 

2021; Li, Deng, Wang, & Tang, 2018). 이러한 연구결과

들은 자녀의 일차적 미시체계인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

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또 다른 미시체계인 학교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만족도를 향

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가정 내에서 경험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정에서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자녀

로 하여금 모델링을 통한 학습을 가능하게 함과 더불

어 자녀의 안정된 정서와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돕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역량 중에 하

나로 공감능력(empathy ability)을 꼽을 수 있다. 공감

(empathy)은 타인의 감정, 심리상태, 그리고 내적인 경

험을 마치 자신이 겪은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며, 상호 

간에 의사소통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며, 인간관

계를 가장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ogers, 1975). 

따라서 공감은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mith(2006)는 공감능력을 다른 

사람의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공감(emo-

tional empathy)과 타인의 정서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으로 구분하

였다. 다시 말해, 정서적 측면의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에 부합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인지적 측면의 공

감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사고

와 감정을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Chandler, 

1974).

단순히 타인과 같은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과 달리,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 및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

의 발달을 포함하기 때문에(Farrant, Devine, Maybery, 

& Fletcher, 2012), 가정을 벗어나 또래 및 교사와의 보

다 복잡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

는 데 중요한 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사의 의도와 생각을 잘 인식하는 학생은 

수업이나 과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래

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어떤 기분

을 느끼게 할지,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할지 등을 잘 인식

하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의 수준은 학교 내에서 

만나는 또래 및 교사의 의도와 생각, 감정을 읽어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도록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Selman(1980)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기에는 인지적으

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제 3자적 조망수용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며, Derscheid

(1997)는 이러한 조망수용능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는 발달적 변화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습득되

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

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 방식을 자

연스럽게 학습하여 타인의 의도 또는 감정에 대해 보

다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가정에서의 학습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에 영향을 주어 학교 내에서 기대되

는 행동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공감과 이타적 행동의 사회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Mussen & Eisenberg, 2001),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을 격려하고(Denham & Couchoud, 1990), 부모-

자녀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잘 반응하는 상호

작용을 할 때(문연심, 2004), 그리고 부모-자녀 간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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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 자녀의 공감능력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왔다(이주혜, 조영아, 2014; 채영문, 곽수

진, 2013). 유아기 자녀의 인지적 공감과 어머니의 양

육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Farrant et al., 2012)에서

도 어머니의 인지적 공감 수준은 자녀의 인지적 공감

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은 자녀의 인지적 공감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자

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

년이 인지적 공감을 포함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김은경, 2009; 이명순, 

김종운, 2014),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인지

적 공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함양된 협동심을 통해서도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집단 관계와 원활한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협동심(cooperation)

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행 능력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인구, 2003). 따라서 협동심

이 높은 청소년들은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협

력적인 태도로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교생활에서 더 높

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이타적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었고(McGrath, Zook, & Weber-Roehl, 

2003), 자녀의 협동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

연희, 정혜원, 2021), 협동심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

가 좋아지고(이영효, 정주리, 2017), 집단 따돌림과 같

은 부정적인 경험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박완성, 정구철, 2016), 높은 학업 성취와 

학업 열의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유경, 이금규, 김유

정, 이강이, 2022)가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발달을 돕고, 집단 내

에서 협력과 협동을 증진시켜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온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부모의 모델링

을 통해 형성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심에 영향을 주어 만족

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공감은 협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성향(Hoffman, 

1982)이나 행동(Eisenberg & Miller, 1987)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의 공감 기술이 높을수록 

협동 기술도 높다는 연구결과(박완성, 정구철, 2016)가 

있다. 특히 협동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 중

에서도 인지적 공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된다. 협동심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의 

‘공유된 의도(shared intention)’를 위해 사회적 상호작

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Gilbert, 2009), 이러한 집

단 내부에서 공유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협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측

면의 인지적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Fiebich, 2019). 

실제로 황수영과 윤미선의 연구(2018)에서는 협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

보다 인지적 공감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지적 민감성이 도덕적 

판단을 도울 수 있다(Decety & Cowell, 2015; Decety & 

Yoder, 2016)고 해석하였다. 즉 인지적 공감은 친사회적 

도덕 추론을 가능하게 하여(Paciello, Fida, Cerniglia, 

Tramontano, & Cole, 2013), 타인과 함께 생활함에 있어 

보다 협력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

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역

량인 공감과 협동심을 향상시킴으로써 학교 내에서 원

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거나 받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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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

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

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

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만

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자료 중 2021년도에 조사된 중학교 1학년 남녀 

청소년 2,275명 중 학교생활만족에 명확하게 응답한 

2,24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중학교 1학년 청

소년은 초등학교에서 상급 학교인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낯선 학교 환경에 적응하는 것뿐

만 아니라 새로운 또래 및 교사 등의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정송, 

우연경, 송주연, 노언경, 2022).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급격한 학교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

학교 1학년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청소년이 1,129명(50.4%), 여자 청소년이 1,111명

(49.6%)이었다. 또한, 학교를 기준으로 한 지역 규모의 

경우, 대도시가 964명(43.1%), 중소도시가 906명(40.5%), 

읍면지역이 368명(16.4%)이었다(결측값 제외). 

2. 측정도구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를 타당화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

는 따스함(4문항), 거부(4문항), 자율성지지(4문항), 강

요(4문항), 구조제공(4문항), 비일관성(4문항) 등의 6가

지 하위요인을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따스함 문항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온

정적 양육을 살펴보았다. 문항의 예로는 ‘부모님이 나

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

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

점)’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온정적인 양육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Cronbach’s α는 .89이었다.

2)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은 Baron-Cohen, Wheelwright, 

부모의

온정적 양육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협동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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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 Scahill과 Lawson(2001)의 The Folk Psychology 

Test를 한국노동연구원(2017)의 한국노동패널 제20차 

부가조사에서 활용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람의 눈 사진을 보고 해당 상태가 어떤 감정인지 읽

어내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각 문항별로 눈 사진

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단어를 맞게 응답한 

경우 1점, 틀린 경우에는 0점으로 코딩된다. 이 연구에

서는 전체 28개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하여 인

지적 공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점수가 높을수

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

하며, Cronbach’s α는 .72이었다.

3) 협동심

청소년의 협동심은 김태준, 오민아와 이영훈(2015)

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IEA 

ICCS 2016에서 활용한 협동 영역의 14문항을 사용하

였다. 문항의 예로는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

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내가 속한 그룹에

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협동심이 높음을 의미

하며, 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학교생활만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은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과 

이계오(2010)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에서 

제시된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한 학교생활만족 문항

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지난 학기 학교생활만족 

수준을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불

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 및 ‘잘 모르겠음(6점)’

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잘 모르겠

음’에 응답한 35명의 자료는 학교생활만족 여부를 정

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결측 처리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학교생활만족에 응답한 점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예비분석으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파

악하였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이용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

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

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예비분석으로 Pearson의 상

관계수를 산출하여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인

지적 공감, 협동심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온정

적 양육과 학교생활만족(r = .19, p < .001) 간에는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의 인지적 공감(r = .12, p < .001) 및 협동심(r = .23, 

p < .001)과 학교생활만족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

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인지적 

공감(r = .17, p < .001) 및 협동심(r = .34, p < .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 간에도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r = .14,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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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고자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의 

Model 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

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학교생활만족

(β = .12,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 따스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느낀 청소

년은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을 살펴보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β = .16, p < .001) 및 협동심(β = .32, p < .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인지적 공감(β = 

1 2 3 4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

2.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17*** -

3. 청소년의 협동심 .34***     .14*** -

4.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19***     .12***    .23*** -

M 3.26 15.53 2.91 3.90

SD  .58  5.55  .53  .79

최솟값 1.00  1.00 1.00 1.00

최댓값 4.00 28.00 4.00 5.00

***p < .001.

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협동심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상관관계 (N = 2,240)

경로 B β S.E. t R2 F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1.58 .16 .20  7.84*** .03 61.43***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협동심 .29 .32 .02 16.05*** .12 151.90***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협동심 .01 .09 .00  4.52***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16 .12 .03  5.42*** .07 57.15***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1 .08 .00 3.68***

청소년의 협동심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27 .18 .03  8.08***

***p < .001.

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협동심의 매개효과 (N = 2,240)

부모의

온정적 양육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청소년의

협동심

.16***

c = .19***  c’= .12***

.18***

.09***

.32*** .08***

주. c는 총효과, c’는 직접효과임.
***p < .001.

그림 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협동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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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p < .001)과 협동심(β = .18, p < .001)은 모두 학교

생활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

부터 온정성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나 협동하려는 능력이 높아졌으며, 이는 높

은 학교생활만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

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

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 간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β = .09, p < .001)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정도도 높아졌고, 이는 

높은 협동심으로 이어져 학교생활만족도 더욱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학교생활만

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을 통해 학교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 = .02, 95% CI [.0077, 

.0278])와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B = .08, 95% CI [.0568, .1002])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매개효과

는 각각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

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인지적 공감 또

는 협동심을 거쳐 학교생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을 거쳐 학교생활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B = .00, 95% CI [.0017, .0057])도 신

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인지적 공감 및 협동심의 

이중 매개효과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이 지

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인지적 공감에서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

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부

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협동

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그리고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청소년의 학교생

활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

교생활만족 수준이 높았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

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박선희, 2021; 이복희, 

2014; 이유리 등, 2018), 아동발달에 있어 다양한 미시

체계 중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족생태학의 관점

(Bronfenbrenner, 197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따뜻함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 다

른 미시체계인 학교에서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 이후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감소한다고 여겨지는 청소년기에도 만

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

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초기 청소

년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제도에 적응하고 그 적응 정도에 따라 만족감을 인식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Upper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2 .01 .0077 .0278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협동심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8 .01 .0568 .1002

부모의 온정적 양육 →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 청소년의 협동심 →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00 .00 .0017 .0057

표 3.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간 관계에서 인지적 공감, 협동심의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N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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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기에 놓여있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을 맞이

하고 적응하는데 부모가 온정적 태도로 안전감을 느끼

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을 통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

록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았고,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자녀 간의 안정적 애착이 자녀의 공감능력

을 높이고(이주혜, 조영아, 2014), 부모양육의 정서적

인 측면이 자녀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함양하며(Farrant 

et al., 2012), 이를 통해 형성된 높은 공감능력이 학교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명순, 김

종운, 2014)와 맥을 함께 한다. 이는 상대방의 비언어

적/언어적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그 신호가 나타내는 의

미와 그에 맞는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

감능력이 단순히 연령에 따른 인지적 발달에만 의존하

지 않으며 부모의 애정 어린 태도를 바탕으로 함양된

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들은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

시켜 나갔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온정적 반응을 통해 다양한 신

호들을 해석하고, 적절한 반응을 유추하는 학습의 기회

를 가짐으로써 인지적 공감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한 인지적 공감능력은 학교에서 청소

년들이 다양한 정서적 표현과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으

면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파악하고 원활하게 상대

방과 소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만족

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가족생태학(Bronfenbrenner, 1979)의 관

점에서 볼 때, 청소년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내 대인관계 및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큰 자원

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미시체계인 가정 

내에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협동심을 통해 학교생

활만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유의미하여, 부모의 온

정적 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협동심 수준이 

높았고, 협동심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 수준이 높았

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을 향해 애정을 표

현하고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도와 청소년이 또

래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공동의 목

표를 위해 또래와 협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키워 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직접적인 능력과 기술인 협동적 태

도 또한 함양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룹과제가 많은 청소년기 학교 수업을 잘 소화

해내고 또래교류의 비중이 큰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자녀의 협동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김연희, 정혜원,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이타적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McGrath et al., 2003), 이를 통해 함양된 협동심이 자

녀의 학업성취만족과 학업 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박유

경 등, 2022). 

부모의 온정적 양육과 협동심의 상관이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한 결

과이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인지적 공감능

력을 성장시키는 데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또래와 같

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공유하고 이를 위

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친사회적인 태도

의 일면인 협동심을 함양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불러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또래와 상

호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에게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의 모델이 되어주고 또한 내적 작동 기제가 되어주어 

또래와의 협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자원으로 활용되

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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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온정적 양

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

았고, 이에 따라 협동심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생활만

족 수준 또한 높았다. 이는 온정적 양육이 어떠한 내적, 

관계적 메커니즘을 통해 청소년기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결과이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심리를 안정시켜 대인관계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이해하고 공감하

는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작용하였고, 이러

한 인지적 공감능력은 학교 내 대인관계에 작용하여 

또래의 요구를 읽고 이해하며 집단에서 요구되는 바에 

협력하는 태도가 가능하게끔 해주며, 이를 통해 원만하

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협동

심이 친사회적 성향의 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다수

의 학자들이 공감과 친사회적 태도 및 행동의 상관을 

밝혀온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Eisenberg & Miller, 

1987; Hoffman, 1982). 특히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집단의 의도를 잘 이

해하고 그에 맞는 협력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높은 인

지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Fiebich(2019)의 주장을 뒷받

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협동을 포함하는 친사회적 행동

에 있어 공감의 영향력을 확인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

(이승미, 이경님, 2008; 조한익, 이미화, 2010; Eisenberg 

& Fabes, 1990; Paciello et al., 2013)를 지지한다. 특히 

조한익과 이미화의 연구(2010)에서는 공감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소인 관점 취하기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

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Eisenberg와 Fabes(1990)는 

공감이 친사회적 도덕추론을 통해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인지적 공감이 협동

심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이 연구에서도 이타적

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의 기저가 되는 협동심을 위해서

는 청소년의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 중요한 내적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의 의미를 

발달단계에 맞추어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점

이 있다. 중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와 다른 새로운 요소

를 다수 가진 중학교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이

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학교

생활에 만족 또는 불만족 여부에 대해 다른 의미의 학

교생활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

운 중학교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학교생활만족은 좀 더 

심층적인 접근과 측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사료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생활 적응

과 만족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학교생활만족을 1문항으

로 전반적인 만족도만 측정하였기에 인지적 공감과 협

동심이라는 내적자원을 활용하여 만족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의 영역과 학업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획득할 수 

있는 학교생활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

서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는 학교생활만족을 측정하

여 인지적 공감과 협동심이 어떠한 영역의 학교생활만

족에 더 크게 기여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기여하는지

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는 가족생태학의 관점에서 학교

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한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청소년

기에 접어들어서도 가족관계인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

계가 청소년의 내적요인에 작용해 학교 내 대인관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 기

여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

교급제가 전환되는 시점인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전환기의 

청소년이 대인관계에 임하는 친사회적인 태도인 협동

심과 이를 강화해 주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

이 스스로의 학교생활만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

혀, 발달단계 전환기에 놓여있는 초기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적 기제를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학교로 진학하여 적응을 위해 노

력하는 초기 청소년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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